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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시점 2023. 11. 29.(수) 배포 2023. 11. 29.(수)

동포청, 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토론회 개최

 - 동포사회 전문가들 현장 목소리 청취해 중장기 정책에 반영

 - 재외동포와 국민 누구나 온ㆍ오프라인서 토론회 참여 가능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오는 12월 8일(금)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개 토론회」를 연다.

 ㅇ 국내ㆍ외 재외동포 사회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 

중장기 재외동포 정책인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

년)」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 토론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물론 우리 국민 누구나 사전에 

등록(행사 포스터 참고)하면 온ㆍ오프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다.

 ㅇ 또 재외동포청 유튜브 계정을 통해 모든 세션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계획이다.

□ 이번 토론은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소개와 

함께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ㅇ 제1세션은 ‘국내ㆍ외 동포정책과 정체성 함양’을 주제로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 임영언 재외한인학회 회장, 장태한 미국 UC리버사이드 교수, 최미영 

미국 캘리포니아 다솜한국학교 교장, 최병천 월드코리안신문 편집이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 2 -

 ㅇ ‘재외동포 거주국 지위 향상’이란 주제의 제2세션은 이진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진행아래 이승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 

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ㅇ 제3세션은 자유주제의 종합토론으로 송석원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내ㆍ외 전문가 및 해외 현지의견을 수렴한다.

   - 해외에서는 2023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황병구 

미국 코러스 오키드 대표, 유제헌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 장금주 키르

기스스탄 유라시아대학 총장, 홍경진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총무국장, 조윤정 태국 방콕 노바법무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해 현지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 이장섭 전남대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연구위원, 안병삼 삼육대 항공

관광외국어학부 교수, 정근하 루터대 디아코니아 교양대학 교수, 강성철 

연합뉴스 동포다문화부 기자도 동포 분야 정책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은 지난 6월 재외

동포청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재외동포사회 

전반의 이익이 되는 재외동포와 국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ㅇ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년)」은 공개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오는 12월 말(잠정) 개최 예정인 재외동포정책

위원회 심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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